
강10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 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I

교시(1 )

큰 틀 속에서 사유하기◆

학습목표※

개별문학사와 야나기를 통해 큰 틀 속에서의 사유를 이해한다

큰 틀 속에서의 개별민족▲

헤겔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역사가 종언되었.

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인류는 어떻게 가는가 우리는 지금 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? DNA ‘

물학적 상상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개별 문학사는 어’ .

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은 개별사 보다는 인류사 쪽으로 비중이.

더 커 가고 있기도 하다 강신재의 봄의 노래 이가형의 분노의 강 선우휘의 불. , ,『 』 『 』 『

꽃 등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일 것이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닐까 정. ?』

병욱이 학병 후 보자기에 싸인 윤동주의 시집을 어머니에게 받았다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니

라 할지라도 진실인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힌트를 얻을 수 있.

을지도 모른다.

야나기에 대한 변호▲

야나기 는 조선의 민예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일상용구인 민예품을 예술로 보( ) .柳宗

았다는 점과 너무 거대한 이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의 사상은.

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선예술에 대해 야나기가 쓴 책은.

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스운 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의.

마지막 도달점은 민예가 아니라 민예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교가 아니었을까 인류를 구하, .

겠다는 부처들의 생각은 큰 허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야나기의 마지막 명제는 이 지상에.

미와 추가 있는 한 자신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야나기의 경우 민예가 최종적으.

로 도달한 지점에서 예술을 넘어 종교로 간 것이다 그렇다면 오리엔탈리즘과 실용성을 논.

하며 야나기를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다.

참고자료※

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 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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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2 )

학병과 체험적 글쓰기◆

학습목표※

학병의 과정과 학병으로 끌려간 조선학생들을 알아본다

학병들의 체험적 글쓰기▲

년 만주사변 년 중일 전쟁 그리고 년 창씨개명 년 징병이 이루어졌다 학생을31 , 37 , 40 , 43 .

징병하는 학병 학도병 은 지원병이었다 하지만 학병에 응하지 않으면 한 집안이 몰락하기( ) .

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헌병이 되는 것이 힘없는 조선인에게 출세의 가장.

빠른 길이었고 최종문제가 학병이었다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 학생. 44 1 20 ,

그리고 국내에 있는 조선학생을 모두 잡아 입영 시킨다 전문학교 이상 대학생 대상이 약. ( )

명 정도였다 일본본토의 대학생은 전부 귀국시키고 국내의 사람들과 섞어서 서울 평4700 . ,

양 대구 이 세 곳에 입영을 시켰다 한편 이들이 귀국한 후에는 초기 대한민국 건설에 주, .

역이 되었다.

체험적 글쓰기▲

년 월 일 일본이 패망 했을 때 중국 전선은 제 전선에 지나지 않았으며 태평양 전45 8 10 2

쟁의 막바지에서 일본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장준하의 돌베게 김준엽의 장정 을 통. ,『 』 『 』

해 이 시기의 체험적 글쓰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세대가 겪었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.

가 아니었다 따라서 역사로써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써놓은 글을 분석해 들어가.

야 할 것이다 이들의 글은 체험적 글쓰기였기 때문이다 장준하는 학병 당시 나이가 있는. .

편으로 동경제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신상초는 탈출해서 연안으로 갔다 즉 이들은 주, .

로 임시정부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.

해방 후 귀국하는 임시정부▲

임시정부에 있던 윤봉길은 중국군 개 사단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 그리고 이2 .

를 이어받아 장준하가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장준하와 김준엽은 임시정부에서.

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등불 이라는 잡지를 내기도 한다 이것이 지식인들의 사명이 아니.『 』

었을까 한편 임시정부를 떠나서 서안 장안 에는 미군들이 전술전략기구 를 유지하고. ( ) O.S.S.( )

있었다 이것은 조선청년들을 미리 적진에 포진시키는 훈련으로 대장은 이범석이었다 그런. .

데 이 훈련을 받는 도중 월 일에 해방을 하게 되고 월 일에 이들은 조선으로 귀국8 15 8 17

한다 그리고 월이 되었을 때 임시정부의 대부분은 김구 선생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된다. 11 .

그러나 김준엽은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학자가 되겠다며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.




